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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복명서

Ⅰ. 출장 개요

□ 출장기간 : 2015 1. 27(화)～31(토)

□ 출장지 : 일본(동경, 나고야, 오사카)

□ 출장자 :

○ 성장동력산업연구실 : 정은미 선임연구위원

□ 방문 목적 

○ 2015 나노테크/신소재 산업 전시회 및 관련 기관 방문 

□ 출장일정

일자 주요 내용 비 고

1. 27 ○ 서울 → 동경 이동, 
○ 이화학연구소 방문(14:00～16:30) -

1. 28 ○ 빅사이트 전시장
   : Nano Tech 2015 등 전시회 종일참석 - 

1. 29 ○ 빅사이트 전시장 
   : 신기능성 재료전시회 등 종일 참석 

1. 30 
○ 동경 → 나고야 이동 
○ AICHI 산업과학기술종합센터(10:00～12:00) 
○ 나고야 → 오사카 이동 
○ 일본파인세라믹스센터(JFCC)(15:00～17:30)

-

1. 31 ○ 오사카 → 인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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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출장 결과

1. 2015. 1. 28~29일 : Nano Tech 2015 (동경 빅싸이트)

○ Nano Tech 2015는 매년 1월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나
노기술 관련 전시회로서 관련 분야 세미나를 병행하여 개최되며, 
2015년에는 첨단기술 7개 분야의 전시회가 동시 개최

   - 7개 분야 전시회로는 Nano Tech 2015, ASTEC2015(첨단 표면기
술박람회), Inter Aqua 2015(수질관리 박람회), ASTEC 2015(표면
기술 요소 박람회), Printable Electronics 2015(인쇄기술 박람회), 
Neo functional Material 2015(신기능성 재료전), ENEX & 
Smart Energy 2015(지구환경에너지 박람회) 등 

  
  - 첨단소재, 장비, 측정, 가공기술, 3D 프린팅, 환경․에너지 등 나노기

술과 관련성이 높은 분야를 동시에 개최하여 시너지 효과를 도모  

나노 테크 2015와 공동 개최된 전시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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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no Tech 2015 전시회․세미나는 나노제조 부품․재료 및 기술, 측
정 등 나노에 관한 모든 정보가 집결하는 전문 전시회로서 2015년에
는 800여 부스에 600개 업체, 약 6만명의 관람객 참가 

○ 나노 관련해서 플러렌(Fullerene), 탄소나노튜브(CNT), 광학재료, 복
합재료, 우수자성재료, 나노유리, 나노입자콜로이드, 나노코팅, 나노
금속, 나노세라믹, 나노복합재료 등을 포함

○ 관련 전시회에서는 박막제조기술, 에칭, 이본 빔 레이저가공, 전자빔 
가공, 마이크로 가공기술, 나노입자의 혼합․분산, 퓨전 본딩 기술, 인
쇄기술, 차세대 노광장비 리소그래피 기술 등 나노가공기술과 관련 
장비를 대거 출품

  - 관련 장비 및 기술과 관련하여 일본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를 
보였으며, 거래상담도 활발하게 진행

  - 아울러 평가 및 측정 관련하여 광학현미경, SPM, AFM, LSI의 테스
트 Probers, 초정밀 측정기기, 고효율․고감도 센서, 분자설계, 소프
트웨어 등도 전시되어 나노기술의 관련 분야의 발전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음. 

ㅇ 이번 전시회에서 3D 프린터에 대한 전시회가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  
적용 소재, 활용분야 등에서 다양한 분야로의 발전을 보였음. 

  - 1차적으로 적용 소재가 기존의 수지에서 금속, 세라믹, 복합소재까
지 확장되었음. 

  - 생산제품도 기존의 장난감, 소부품에서  생활용품(전등갓), 인공장
기, 모형, 예술품까지 확대되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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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분말을 이용하여 제작한 3D 프린팅 시연제품

다양한 색채를 구현한 3D 프린팅 시연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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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도와 디자인의 다양성을 나타낸 시연제품 

시연장에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즉석 제작한 캐리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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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연 속도도 빠르게 진행되어 산업적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이라는 
기대를 뒷받침했으며, 적용소재의 디자인, 색감도 다양화   

  - 3D 프린팅에 필요한 장비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소재까지 전문
업체들이 출품하면서 3D 프린팅 분야에서 일본의 진출이 활발한 것
을 반영 

전시된 3D 프린팅 소재 

ㅇ 동 전시회에는 독일, 러시아, 캐나다, 태국 등 외국의 전용관도 설치
되어 자국의 나노기술산업에 대한 활발한 홍보와 마케팅 활동을 전개

  - 태국은 나노기술을 식품. 염색, 환경 등 생활분야로 확대하고 지구
의 지속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기술로서의 나노를 강조하는 등 
국가별로 차별화된 주력분야를 홍보 

ㅇ 일본은 Riken(일본이화학연구소). NEDO(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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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NIMS(일본재료과학연구소)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추진중인 기
술개발 프로젝트와 시제품을 전시하고 일본의 기술력을 홍보

  - NEDO의 경우 진행중인 기술개발프로젝트를 원천ㅡ기초ㅡ응용ㅡ시
판 등으로 구분하여 전시하였고, 정보, 환경, 재료, 제품 등을 망라
하여 다양한 기술개발이 진행중임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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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은 한화, 코오롱, 태진 등이 부스를 운영했으며, KEIT에서 WPM
에 대한 홍보자료를 전시 

  - 단품을 중심으로 전시하여 마케팅 효과가 크지 않았으며, 코트라 및 
KEIT 이외에 다른 기관의 참여는 미흡 

  - 한국은 세계 2위의 나노코리아 전시회 및 세미나를 2003년부터 매
년 7월에 주최하고 있으므로 일본의 나노기술전시회에도 보다 적극
적으로 국내업체와 기술의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탄소 소재와 관련하여 CNT, CNF 등에 대한 독립 전시되어 기
능의 우수성 뿐만 아니라 환경, 에너지 효율성 면에서 우수한 소재의 
특성과 관련 제품을 전시 

  -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CNT, CNF 관련 기술개발 진행후 제품화와 
시장확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최근의 상황과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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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기관 방문 

(1) 일본 이화학연구소 오모리연구실 (RIKEN-板橋 분소)

○ 이화학연구소(理化学研究所)는 1917년 과학기술 관련 연구 및 대중 
확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일본 문무과학성 산하 과학기술 연구소로, 
약칭은 리켄(理硏·RIKEN)

  - 과학과 기술에 관한 포괄적 연구를 진행해 기술 발전의 결과를 대중
에게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연구성과 보급을 위해 대학 
또는 기업과의 공동연구와 수탁연구를 진행하며 특허를 비롯한 지적
소유권을 산업계에 이전하는 데도 적극적

○ 리켄 본부에는 차세대 슈퍼컴퓨터R&D센터가 있으며 일본 각 지역에
도 연구거점을 두고 있으며, 오모리연구실은 히타시 오모리 박사가 
소재가공에 대한 전문 연구실로 운영

   - 마이크로 및 나노 수준의 정밀가공을 통해 금속제품과 기계부품, 
전자부품 등을 생산하며, 기업에 대하여 측정 및 분석기술 등을 제
공하기도 함. 

   - 기술이전과 기업 공동프로젝트를 통해 연구소가 운영될 정도로 활
발하게 기업과의 연계․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정밀가
공제품의 제작의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시험가공 1회당 20만엔 정도의 경비를 수령하고 있으며, 450 mm 
휠을 최대 60만엔에 제작하는 등 위탁생산도 가능    

(2) 아이치(AICHI) 산업기술종합센터 

ㅇ 씽크로트톤(입자가속기)를 구축하여 물질의 미세구조 분석을 통해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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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소재의 분석과 이용기술개발을 지원 

  - 일본에는 8대의 싱크로트론이 존재하는데, 대ㅡ중ㅡ소로 규모가 구
분되며 산업체 서비스 2개, 6개는 연구용

  - 아이치산업기술연구소의 싱크로트론은 1000~1830에서 운용되며, 1
회 운영시 일반가정 900세대분의 대전력을 소모하며, 10개월 운영 
2개월 조정 기간 

  - 다각형 구조로 내직경 23m  1 giga electron 이상 광속 = 6 9 수
준이며, 외직경 1m, 외주 73m의 규모 

  - 원자구조 분석을 위해 3개의 빔라인을 이용하며, 현재 2개를 추가 
건설중으로 2016년 4월 이후 가동 예정 (중규모급)

  - 1회 이용에 4시간 소요되며, 경비는 1.6만엔 정도로 추산 .   

○ 동 설비를 이용하여 에도시대 도자기의 유약 분석 , 색채 발현 분석, 
재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성과 도출 

  
  - 2차전지 충전시 화학구조 분석, 효율성 향상에 활용, 콘덴서, 압전

세라믹 분석  4대 중금속 제외 니오듐 이용기술개발, 탄소섬유, 자
동차.항공부품 분석에 활용중  

(3) 일본파인세라믹스센터(JFCC) 
    
ㅇ 일본 세라믹스 연구의 본산으로 불리며, 재료기술연구소, 나노구조연

구소, 연구기획부, 사무국을 조직으로 하여 86명 상근

   - 1988. 올림픽 유치 기금으로 지역에서 조성된 100억엔을 유치실패
후 센터조성 기금으로 활용하여 지역내에 집적한 세라믹 기업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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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기술지원 및 첨단 연구를 진행   

ㅇ 연구분야는 전자정보, 환경 에너지,  안심안전재료(바이오 포함)에 주
력으로 하며, STEM 등 첨단의 고가 장비를 운영하여 기업지원 

   - JEOL 2400, 무진동,  전자파 차단 시설(장비 4억엔, 시설 1억엔) 

   - 계산설비는 2007, 2012, 2014년에 순차적으로 구축되었으며, 
2007년 설비는 2015년에 교체 예정으로 신예화를 위한 투자도 적
극적으로 진행하여 계산과학에 기초한 신소재 개발의 효율성 제고
를 도모 

ㅇ 당초에는 공정기술 중심으로 기술지원이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측정,
분석 시험에 주력

   - 지역내 기업역량 발전과 관련되어 있으며, 토요타 중심 도시로 소
재기업이 발전하면서 관련 자동차 부품용 소재 개발에도 집중 

   - 지역내 기업으로는 Tokai Carbon Co., Lyd. (東海카본), Aichi 
Pref. Pottery Industry Co. (愛知縣陶器工業協同組合), Taimei 
Chemcals Co., Ltd. (大明化學工業), Ibiden Co., Ltd., NGK 
Spark Plug co., Ltd. (日本特殊陶業) 등 세계적인 세라믹 기업이 
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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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 국내에서도 나노융합제품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일본과 같이 다양
한 영역에서의 신제품의 출현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아울러 생산 
및 소비에 대한 적극적인 통계 작성이 필요 

   - 일본의 나노기술전시회는 매년 나노기술과 관련된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제품화 성과를 보이면서 나노기술 분야에 대한 대중의 적
극적인 관심과 기업 및 정부의 투자를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 

○ 나노기술의 산업화를 위해 나노소재, 나노가공 및 공정, 측정 및 분
석과 같은 연관 분야의 동시발전이 필요하며, 이는 나노융합산업의 
산업생태계를 강화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국내에서도 관
련 기업의 동향, 주요 제품 및 서비스 형태 등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정보공유 시스템 강화  필요 

  - 일본의 경우 관련 분야의 발전을 나노기술전시회에서 동시에 살펴보
면서 나노융합기업들이 필요한 소재, 장비, 기술 분야에 대한 정보
를 얻고 기업간 협력과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고 있음.  

  - 국내 나노장비 및 기기의 경우 태양광, 나노전자 등 일부 분야에 집
중되어 있으며, 나노측정 및 시험분석 전문업체의 발전이 열악하여 
국내 나노융합기업들이 제품개발 뿐만 아니라 제품화를 위해 일본 
장비 및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임. 

○ 우리나라의 경우 나노융합산업통계는 나노소재, 나노전자, 나노바이
오, 나노장비 등 제조업 중심으로 작성되고 있으나, 점차 나노측정 
및 시험분석 등 서비스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발전 필요 

  - 나노소재, 나노전자, 나노바이오 등 작성 통계에 대해서도 분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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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 거래관계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나노융합산업의 내포적  
성장 경로와 수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나노소재에 대해 국내 기업들은 소수 기업을 제외하면 나노전자 등에 
투입되는 신기능성 소재에 대한 제품화가 활발한 편이지만 창업단계
이거나 중소기업 수준으로 첨단소재를 생산, 가공, 시험하기 위한 충
분한 인프라 및 설비를 구축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집적지 혹은 거
점기관을 활용한 소재물성 분석 및 신소재개발을 지원하는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 

  - 현재 국내에서도 계산과학에 기반한 신소재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
이 추진중이지만 기반구축과 DB 확보를 위해 장기간이 소요되고 소
재생산 기업들과 거리를 두고 연구자 중심으로 수행 

  - 일본의 씽크로트론이나 파인세라믹센터와 같이 기업수요에 기반한 
혁신연구 및 기술지원에 보다 충실한 방향으로 정부지원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음. 


